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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제조업, 14년 만에 최고 속도 확장

무역전쟁에도 미 무역 적자 확대 

8월 중 미국의 제조업 활동이 14년여 만에 가장 빠른 

속도의 확장세를 나타냈다. 신규 주문이 급증해 향후 전

망도 밝혔다. 다만 수입 관세로 인한 재료비 상승으로 성

장세가 지속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높아졌다.

5일‘뉴스1’에 따르면 미국 공급관리자협회(ISM)는 

전날 지난 8월 중 미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지자수(PMI)

는 직전월(7월)의 58.1보다 3.2포인트 높아진 61.3을 기

록했다고 발표했다. 지난 2004년 5월 이후 최고치다. 시

장에서는 57.7로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했다. 이 지수는 

50을 기준으로 위로는 확장을, 아래로는 위축을 나타

낸다. 제조업이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%다.

ISM은 수요가 여전히“견조하다.”면서도“미국의 노

동자원과 공급망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.”고 

설명했다. 

지난 7월 중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5개월 만에 

최대 수준으로 늘었다. 대두와 민간 항공기 수출이 급

감하고 수입은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결과다. 무역

이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

성이 있음을 시사한다. 

5일‘뉴스1’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미국 무역수지 적

자 규모는 직전월(6월)보다 9.5% 급증한 501억 달러를 

기록했다. 적자폭은 2개월 연속 확대됐다. 이코노미스

트들의 예상치는 503억 달러 적자였다. 

6월 적자폭은 당초 463억 달러에서 457억 달러로 하

향 조정됐다. 

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거한 7월 중 실질 무역수지는 

825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. 2분기 실질 무역수지 평

균 적자폭인 775억 달러를 웃돌았다. 6월에는 793억 

달러 적자였다. 이 같은 추세가 8월과 9월에도 계속될 

경우 무역은 3분기의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을 끌어

ISM는 이번 조사의 응답자들이“재차 압도적으로 관

세와 관련된 활동을 우려했다.”며“상호 관세 부과가 기

업의 매출과 현재 생산 위치에 미칠 여파가 주된 우려 내

용”이라고 덧붙였다.

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‘미국 우선주의’무역정

책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고조시켰다. 유럽연합(EU), 

캐나다, 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들의 보복성 수입 관세 

부과도 촉발했다.

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 및 폭넓은 중국 제

품들에 수입 관세를 부과했다. 불공정한 외국과의 경쟁

에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

이다.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가 공급망을 방해

하고, 기업 투자를 줄이고, 경제 모멘텀을 둔화시킬 가

능성을 경고했다.

내릴 가능성이 있다. 지난 2분기에 무역은 성장률 4.2%

에서 1.17%포인트 기여한 바 있다.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, 수입 알루미늄, 광

범위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. 불공정한 경

쟁 관행으로부터 미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에서다.

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제거해야 미국 경제가 

지속가능한 빠른 성장 경로를 밟게 될 것이라고 주장

한다.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

하고 있다. 생산성이 낮고 인구 증가가율도 둔화하고 

있다는 이유에서다.

정치적으로 민감한 대 중국 상품 무역적자 규모는 지

난 7월 중 전월비 10% 늘어난 368억 달러를 기록했다. 

캐나다와의 적자 규모는 57.6% 늘어난 31억 달러였다. 

유럽연합(EU)과의 적자 규모는 50% 급증한 176억 달

러였다. 반면에 7월 중 멕시코와의 무역적자 규모는 전

월보다 25.3% 줄어든 55억 달러를 기록했다. 

 “트럼프 무역전쟁 
다음 타깃은 일본” 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유럽연합

(EU) 등 동맹들과의 무역 문제를 해결한 뒤에는 일

본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.

7일‘뉴스핌’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(WSJ) 

칼럼니스트 제임스 프리먼은 전날 칼럼에서 트

럼프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다면서 이렇게 주장

했다

프리먼은“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매우 차분

했지만, 여전히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데 

매우 집중하고 있었다.”고 밝혔다.

그는 또“무역적자가 높은 것은 미국 소비자들

의 수입품 소비 여력이 강하다는 뜻으로 미국 경

제가 활황이라는 의미기도 하지만, 트럼프 대통

령은 무역적자를 문제로 보고 있으며 캐나다와 

EU 등 동맹들과의 협상이 끝나더라도 무역을 둘

러싼 불확실성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 일

본과의 교역 조건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았다.”고 

전했다.

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일(對日) 무역적자에 

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으며, 아베 신조(安倍

晋三) 일본 총리와‘좋은 관계’를 맺고 있다면서

도“내가 그들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한다

고 말하면 좋은 관계는 당연히 끝날 것”이라고 

말했다고 프리먼은 전했다.

지난 6월 아베 총리의 방미 당시에도 트럼프 대

통령은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 강력한 불

만을 표시한 바 있다. 지난해 미국의 대일 무역적

자는 690억 달러에 달했다.

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초 워싱턴에서 각료급 

무역협상을 벌였지만, 뾰족한 접점을 찾지 못한 

것으로 알려졌다. 미일 양국 정부는 이달 말 뉴

욕 유엔총회 전후로 각료급 통상협의와 정상회

담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.


